
꼬불꼬불 고갯길이 힘겨워질 때 쯤 일주문이 나타났다. 들판의
벼를 베어내듯 날 선 바람이 숲에 걸린 마른 잎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깊은 겨울에 오고 싶었던 절, 불영사. 꼬박 이틀 쯤 내린
흰 눈이 도량을 덮고, 그 그림자 비친 은빛 연못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 바라는 인연은 늘 쉽지
않다. 서쪽 산마루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법회를 열고
있다. 바위 모양이영락없다. 

불영사는 651년(진덕여왕 5)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 후에 의상
스님은 다시 돌아와 9년 쯤 머물렀다. 원효 스님도 여러 해를 함
께 살았다고 한다. 여러 차례 중수와 중건을 거쳤고, 임진왜란 때

는 영산전만 남기고 도량이 모두 소실됐다. 1701년(숙종 27) 진
성 스님이 중수했고, 1721년 천옥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
고있다.

연못에 차가운 물결이 인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엔 독룡이 살았
다. 절터임을 알아본 의상 스님은 사나운 독룡들을 조복시키고
이곳에 절을 지었다. 다섯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 불사를 축하했
다. 이때 연못에 부처님의 모습이 비쳤으니 절 이름이 불영사다.
절들의 창건 이야기들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
다.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필요할 때도 있다. 마주 앉은 마음이 천 년 전의 이야기보다
더먼이야기일수있기 때문이다.     

박새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벌레 한 마리를 물었다. 우주 하나

가 사라졌다. 불영사 연못엔 늘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다. 서산마
루에서 법회를 여는 부처님이 늘 연못에 비친다. 불영사 연못은
법당이다. 오늘 밤엔 달빛 아래서 법회가 열린다. 눈이 내리는 날
엔 은빛 하늘 속에서 법회가 열릴 것이다. 그 날 다시 오고 싶다.
연못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불영사 연못 앞
에 서 볼 일이다. 사라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이야기는물거품처럼사라질것같기때문이다.   

연못 옆에 모신 부처님이 멀리 천축산을 바라본다.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바람이 오가고, 연못 위 빛바랜 연잎들이
눈을 감는다. 해가 기울고 서산마루에서 다시 부처님의 설법이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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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불영사(佛影寺)

독룡이 살았던 연못엔 부처님 그림자가 늘 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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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법당에서부처님께초공양을쉽게올릴수있도록연꽃모양의크리스
탈받침대와밀납양초로손쉽게양초를교체할수있는신제품을개발하였습니다. 밀납
양초는특수PC컵을이용하여화재위험을완벽하게방지하도록설계되어있어법당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
아법당에서 1인1등연꽃밀납양초로초장엄을 할수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가입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
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
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
았으며, 상단은신소재최고급메모리폼을내익하여자연스럽게자
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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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납양초 교체형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향수림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밀납연화 小 7∮× 6.5㎝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육각초 7.0∮× 34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